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 즉각 완수하라”

- 청년의 삶과 희망 달린 입법에는 여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가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오늘 26일, 더불어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대학생

들에게 감긴 학자금 대출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과감히 깨뜨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의결 전 전원 

퇴장해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양소영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대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 1인에게 지

출하는 재정 규모는 OECD 전체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대학생을 위한 정부

의 재정지출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 연

금공단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 제도를 들며 “이러한 제도들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나”라

며 반문했다. 나아가 미국의 학자금 대출 원금 탕감, 유럽의 대학교 무상교육제 등을 반례

로 제시했다.

  나아가 “대학생들의 발목에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라는 족쇄를 더 단단히 채우면 청

년들을 지옥 같은 주 69시간 노동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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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초기업 세금은 깎아 주려 하면서 돈 없고 힘없는 대학생들 학자금은 이자까지 털어가

려는 심산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당장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

법에 협조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미

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며 “일방처리해

서라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기자회견 사진



붙임2.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입법촉구 기자회견> 회견문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입법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의 대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무거운 족쇄를 감고 사회에 떠밀려 나와야 합니다.

그 족쇄는 바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이 족쇄를 과감히 깨뜨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대환영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망언과 함께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일부 연금공단에서는 이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 1인에게 지출하는 금액은 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재정지출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럽 국가의 대학생들은 학자금 없이 무료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학생들의 발목에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

자라는 족쇄를 더 단단히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더 무거운 족쇄로 청년들을 지옥 같은 주 69시간 노동의 구렁텅이로 몰

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혹은 수십억 원 부자들 종부세, 수십조 원 기업들 각종 세금은 깎아 주려 하면서, 돈 없고 

힘없는 대학생들 학자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탈탈 털어 먹겠다는 심산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당장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에 협조하십시오.

저희는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진영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은 전부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앞으로의 삶과 희망이 달려 있습니다.

정녕 진영논리에 대학생들의 운명을 갈아 넣을 생각이십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협조하

십시오.

대한민국 청년들이 족쇄를 벗어던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권당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십시오.

청년의 삶에 여야란 없습니다. 진영논리도 없습니다. 정치공세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일동


